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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와개인에따라약간의 차이는있지만,인체
에는 200여 개의 뼈가 있다. 인체의 뼈는 넓적다리
뼈처럼 신체를 지지하고 관절처럼 다른 뼈들을 연
결시키며 두개골처럼 중요 장기를 보호한다. 놀랍
게도넓적다리뼈는콘크리트보다훨씬강하다.
넓적다리뼈는 무려 5600kg의 무게가 누르는

힘에 견딜 수 있다. 이는 같은 두께의 콘크리트가
견디는 것보다 8배나 큰 강도에 해당한다. 또한
넓적다리뼈는 당기는 힘에 견디는 정도가 콘크리
트의 57배에 맞먹는다.
강한 넓적다리뼈의 비밀은 중앙이 빈 원통형 구

조에 있다. 보통 구조물에는 누르기, 당기기, 비틀
기의 세 가지 외력이 작용한다. 속이 빈 원통형 구
조는 다양한 외력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
있는역학적구조다.
특히 긴 구조물에서 힘은 주로 구조물의 표면

근처에만 작용하고 가운데 축 부분에는 거의 미
치지 않는다. 그래서 속이 빈 원통형 구조의 넓적
다리뼈는 높은 강도를 가질 수 있다. 더구나 속이

빈 구조는 뼈의 양도 최소화할 수 있다.
넓적다리뼈의 구조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.

양끝 쪽의 껍질보다 중간부분의 껍질이 더 두껍
다. 보통 긴 막대기에 힘을 가할 때 중간부분이
가장 먼저 꺾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이런 현상
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. 뼈의 가운데가 잘 부러
지지 않는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.
콘크리트보다 강한 뼈도 30대 중반 이후에는

점차 약해진다. 인체의 뼈는 대체로 7년 주기로
그 성분이 교체된다. ‘골재조립과정’이라 불리는
이 과정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와 뼈를 만드는 세
포에 의해 일어난다. 성장기에는 뼈를 만드는 세
포의 활동이 활발하지만, 30대 중반 이후에는 뼈
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. 조깅,
에어로빅, 자전거타기 등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
하면 뼈세포의 생성이 촉진된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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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大 차세대 우주망원경

진 우주 사진들을 일반에 공개해 대단
한 인기를 누려온 허블우주망원경이
지난달 24일로 발사 15주년을 맞았다.

허블망원경은 그동안 70만 장이 넘는 우주 사진
을찍었고우주의나이,가속팽창하는우주,거대
블랙홀의존재등우주의비밀을하나씩벗겼다.
허블은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2, 3년 후면 퇴
역할 전망이라 이후 어떤 망원경이 허블의 바통을
이어받을지많은사람들의관심이쏠리고있다.차
세대우주망원경으로 3대가각축을벌이고있다.
2007년 유럽우주국(ESA)의 ‘허셜우주망원

경’, 2011년 미국항공우주국(NASA)의 ‘제임스
웹우주망원경’, 2012년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
기구(JAXA)의 ‘스피카(SPICA)’가 잇따라 발사
될 예정이다. 스피카 프로젝트에는 한국도 참여
하고 있다.
3대 우주망원경은 구경이 허블망원경(2.4m)

보다 크다. 허셜망원경과 스피카가 3.5m이고 제
임스웹망원경은 6m에 달한다. 공교롭게도 이들
은 모두 허블이 사용한 가시광선이 아니라 눈에
보이지 않는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한다.
우주에서 오는 적외선은 지구 대기에 흡수되기

때문에 지상에서 관측되지 않아 우주망원경이 필
요하다. 3대의망원경은지구와태양에서오는 적
외선을 차단하고, 자체에서 나오는 열을 없애기
위해 영하 193∼268.5도까지 냉각시키면서 우주
적외선을관측한다.왜하필적외선일까.

한국천문연구원 박수종 박사는 “적외선 망원
경은 허블망원경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어 초기
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다”며 “적외선으로 우주
에서 처음 탄생한 별과 은하를 발견할 수 있을
것”이리고 말했다.
스피카나 제임스웹망원경이 우주 나이가 3억∼

5억년일때의모습까지관측할수있어우주의첫

천체를 찾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허블망원경은 우주 나이가수십억 년일 때까
지살필수있다.현재우주의나이는137억년.
또 적외선 망원경은 허블이 볼 수 없는 성운의

‘속살’도들춰낼수있다.보통별은먼지와가스
가 모인 성운의 안쪽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적외
선으로별탄생의현장을생생하게드러낼수있는
셈이다. 허셜망원경이 별 탄생 영역의 심장부까지
뚫고들어갈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.
외계행성을 찾는 데도 적외선이 적합하다.

태양과 같은 별은 주로 가시광선을 내뿜지
만 지구나 목성 같은 행성은 적외선을 많이

내놓기 때문이다. 적외선으로 외계행성을 직접
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. 지금까지는 대부분 행
성이 별에 미치는 중력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
외계행성의 존재를 확인했다. 외계행성 탐색에
서는 스피카와 제임스웹망원경이 경쟁할 것으로
보인다.
그렇다면 외계생명체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지구

를 발견할 수 있을까. 한 가지 방법은 지구 대기의
산소나물이외계행성에도있는지살펴보는것.
박박사는 “외계행성의대기에서산소를관측하
기는 어렵다”며 “대신 스피카는 물 분자를 찾아내
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”고 밝혔다. 한국천문연구
원은 물 분자처럼 다양한 물질을 발견할 수 있는
‘적외선분광기’를개발해스피카에장착할계획이
다. 이충환 동아사이언스 기자 cosmos@dong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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